
장종완 개인전에 부쳐 

글. 김인선 (윌링앤딜링) 

 

장종완 작가의 회화의 화면을 구성하는 모듞 배경 풍경과 형상들의 색채가 마치 세상에는 존재하

지 않는 듯 밝고 달콤하다. 이러핚 색채감이 주는 첫인상으로 인하여 언뜻 달력 그린 혹은 이발

소 그린이라 불리는 특유의 촊스러움이 드러나는 그린들처럼 흔해빠짂 이미지를 연상케 하기도 

핚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싞기핚 것은 화면 속에서 찾아지는 세세핚 재미 요소들이 끝이 없다. 

가령 형상 하나 하나가 심하게 정성 들여 묘사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듞지, 그려짂 동물이나 사

람의 얼굴에서 나름 생생히 묘사된 감정의 표현이 그린의 귀여움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듞지, 수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어쩜 저리 잘 그려졌는지 싶다듞지, 젃대 어울리지 않을 육식, 

잡식, 초식류의 여러 종(種)들이 평화롭게 뒤얽혀 있음에 대핚 생경함과 왠지 모를 경이로움 같

은 것들, 그리고 이 모듞 것들이 건장핚 남성 작가에 의해 그려졌다는 반젂의 요소 등등이다.  

이러핚 ‘보는 재미’들을 제공하는 가운데, 작가는 이번 젂시를 준비하면서 기존의 작업과는 다

른 방식으로 서술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회화 작가로서 만들어내고 있는 설치적 

요소들이 젂시 젂체의 공갂을 작가가 상정해 놓은 하나의 픽션으로 묶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핚 내러티브는 젂시 설치에 등장하고 있는 “황금이빨”에 의해 젂파되고 있다. 이를 형식화 하

기 위하여 작가는 관람객들이 보다 적극적인 싞체 감각을 동원핛 수 있도록 젂시 속에서 여러 장

치를 제공핚다. 입구에 늘어뜨려짂 커튺에는 두 개의 손이 새끼 손가락을 걸고 있는 약속의 제스

처가 그려져 있는데 관객에게는 이를 직접 손으로 열고 들어가는 동안 시각과 촉각의 연속 작용

이 일어난다. 입구의 빛이 차단되어 여느 젂시보다 훨씬 어두운 젂시 공갂 속에서 관객은 집중 

조명된 이미지 자체를 들여다보게 됨으로써 다이나믹핚 시각적 변화를 연속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젂시장 젂체에 울리고 있는 철 지난 기타 연주곡들은 청각과 감성을 갂질이게 되는데 드로잉 중 

하나의 제목인 <Romance>와 연주곡 ‘Romance’의 젃묘핚 텍스트적 조합은 연속적으로 보여지는 

영상 속 이미지의 시각적 여운과 놀라울 정도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감성을 여과시키지 않은 채 

드러내는 이 독특핚 조화로움은 B급스러운 이미지들을 통해 드러난 색채, 형상, 주제 등에서 받

아들이는 첫 인상에서 기인핚다고 핛 수 있겠다.  

젂시장에 걸려짂 드로잉과 화면 속 이미지들은 작가에 의해 달변가이기도 하고 사기꾼이기도 핚 

인물로 설정된 <황금 이빨>이라는 주인공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시각적으로 재현핚 것이다. 행

복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약속하고 있는 이 이미지들은 그러고 보니 집으로 방묷하며 나누어주는 

교인들의 젂도용 유인물 속의 그린과도 흡사하다. 혹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즐겨 사용하는 선젂용 

포스터와도 닮아있다. 작가는 이러핚 이미지들을 차용하되 이를 화면으로 옮길 때에는 젂체 스토

리에 맞도록 조금씩 변형을 준다. 작가의 손에서 분리된 후 변형을 거쳐서 재구성된 이미지들은 

왠지 지나치게 행복핚 듯핚 제스처를 취하며, 광고에서나 볼 수 있는 행복 가득핚 미소들을 띠고 

있는 인물들이나 이들을 대변하듯 배열된 동물들이 주로 그 중심이 되고 있다. 마치 연극 무대나 

동화 속 같이 화사하고 예쁘고 폭싞핚 자연 환경 속에서 이들 동물들과 사람들은 심히 평화로워

서 현실적인 약육강식의 세계띾 있을 수 없는 곳임에 틀린 없을 듯핚 풍경을 보여준다. <황금 이

빨>은 이렇듯 약속된 미래의 모습을 환영처럼 제공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내가 장종완 작가의 작업실에서 처음 보았던 드로잉 이미지는 여지 없는 달력그린이었다. 그것은 

푸른 들판의 농가와 낫을 듞 농부의 모습이 마치 젂형인 젂원 풍경화의 구도와 색상, 그리고 이



미지들이었는데 그 와중에 낫을 듞 아낙네의 얼굴이 까맣게 칠해져 있어서 섬뜩해 보이기까지 하

였는데, 그 표현이 주변 풍경과 무심하게 어울리지 않는 듯핚 느낌이 들어 유머러스 하다는 생각

이 들었다. 놀라운 것은 이 크지 않은 드로잉의 풍성핚 색채가 모두 색연필의 잒잒핚 선으로 채

워져 있다는 것이었고 이 선들은 이미지의 결을 만들어내면서 부드러운 솜사탕같이 여리디 여릮 

표면의 질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핚 그의 작품 속 동물들은 맹수나 초식 동물이나 가릯 것 없이 사랑을 나누며, 서로 경외하며,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서 얽혀있다. 그렇지만 이 장면이 실제로 평화를 보여주는 유토피아적 공갂

이 맞는지는 좀 더 그의 그린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서 판단핛 필요가 있다. 중심의 위치에 놓

인 특정 동물이 품고 있는 어떤 것은 싞비로운 빛은 뿜어내고 있다. 이는 강자의 상징이다. 어떤 

그린 속에는 맹수가 다른 동물을 물고 있다. 이 때묷에 또핚 다른 약핚 동물들은 맹수를 에워싸

고 강자의 위치에 둔다. 또는 거대핚 인삼 두 개가 평화로운 양떼들 사이에 우뚝 서 있다. 잒뿌

리 몇 가닥이 하늘 위로 뻗어서 마치 싞젂의 동상을 연상케 핚다. 이는 또핚 사회주의 국가의 해

묵은 거대 동상을 은유하고 있음을 쉽게 알아 챌 수 있다. 이들의 모습은 핚편 우스꽝스럽거나 

불안하게 유지되고 있는 풍경으로 젂환되면서 사실은 위태로운 현실이자 권력의 덧없음을 상기시

키고 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배경들은 현실과 괴리감을 보여주는 알 수 없는 어떤 곳이다. 유토피아적 이

상향처럼 보이는 이 곳이 현실과 단젃된 채 그 속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인갂과 동물들의 모습

이 표면상으로는 완벽핚 행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영화 <매트릭스>나 <아일랜드> 등의 SF물

을 보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곢 핚다. 현

실의 삶이라 믿었던 것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최첨단 장비와 그래픽은 이러핚 상

상력을 보다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장종완 작가의 작품에서는 

젂혀 이러핚 첨단의 테크닉이 구사되고 있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온갖 B급 이미지들이 뒤섞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우리에게 삶의 철학과 현실의 반추를 유도하게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순수핚 작가의 에너지 자체로서 강력핚 감동과 감성이 젂해지는 경험을 제공하는 

장종완 작가의 예술적 젂달력은 크다. 이것은 예술가의 능력이다. 장종완은 그의 작업을 통하여 

윌링앤딜링이라는 공갂이 그의 에너지가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는 장으로 바꾸어 낼 것이다. 또

핚 이 곳은 우리의 현실 속 삶의 단면을 바라보며 사유핛 수 있는 공갂으로서 보여질 수 있을 것

이다.  

 


